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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거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각자 나름대로 고난으로 기억되는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그것을 겪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이 되어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지긋 지긋한 저주로 인생항로를 따라 다니는 괴로운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모님을 일찍 잃고 전쟁중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적도 있었으며 끼니를 못잇는 배고픔도 겪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유치장에 갇힌 경험도 했으며 최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막 노동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거가 저에게는 조금도 저주스럽지 않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빈곤과 역경 속에서 어렵게 살다가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을 인정 받아 가수로 발탁된 류 계영의 “인생”이라는 노래에서 그 가수는 자기의 과거를 슬프게 노래 했습니다. “걸어온 자죽마다 가시밭 길 살아온 인생….. 다시 가라면 나는 못가네. 마디 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등의 가사로 이어지는 노래에서 “묻어버린 내 청춘”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등 과거를 원한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일부러 바랄 필요는 없지만 피할 수 없이 닥쳐 온 역경을 딛고 그것을 극복하여 값진 꿈을 성취하는 기쁨의 맛을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근래에 만나본 사람 중에 보통 이상의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의 고위급 간부가 된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분이 겪은 인생 역경을 그 분의 승낙을 받고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 분의 가시밭 길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은 경기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그럭 저럭 졸업을 했지만 고등학교에 낼 수업료가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자진 중퇴를 했습니다. 십대의 어린 나이에 그는 경상도로 내려가서 담요 공장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월금 4만 7천원이었는데 숙식비가 3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강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건설 현장에서 막 노동을 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벽돌을 날랐고 청소 및 여러 허드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 노동을 하다 보니 몸이 너무 지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학원을 찾아 가서 아무 일이라도 하겠으니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를 측은하게 여긴 학원이 그의 청을 들어 주어서 그는 학원의 잡일을 하면서 무료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대학교의 검정 시험에 합격을 했고 연세대학교의 정치 외교과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은 되었지만 등록비가 너무 많아 대학진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던 차에 한 독지가가 그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해서 대학과정을 마쳤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치외교과를 졸업한 후에 그는 국내 최대 회사인 S물산의 공채시험을 거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성실히 근무한 덕으로 그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우수 사원 상, 10년 근속상을 받았고 한국의 PR협회로부터 마케팅 PR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S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과장을 역이했고 영국에 파견되어 공적을 세웠으며 S물산의 차장의 직위까지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사업 망을 갖고 있는 국제 회사의 한국 사업 본부장의 중책을 맡아  임무에 보람을 느끼면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3 자녀를 둔 그는 두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정직과 성실의 모범을 보이면서 바쁘게 나날을 보내면서도 자기가 속한 교회에도 충실하여 지금은 약 10만 명 교인으로 구성된 단위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배씨인 그 분은 과거의 모든 고난이 지금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배씨처럼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룩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낙담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
